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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ing on LX museum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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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undamental basis for revitalizing cultural resources and developing content is national 
heritage(cultural property). In nation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is a 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represents the uniqueness of history and tradition, identity, and changes in life. In the case of 
museums, the collections (a museum-owned cultural heritage) represen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In South Korea, it is recommended that museum collections be registered and 
used in the Cultural Heritage Standard Management System so that cultural heritage can be 
managed and utilized in connection with academics, industry, and administration. However, due to 
a lack of awareness of modern and contemporary heritage, the thematic classification chronology 
of the system was set mainly before the Joseon Dynasty, and a cultural heritage classification 
system suitable for national land inform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classification system for cadastral cultural heritage, based on the modern era when 
cadastral terminology was first used, using the cultural heritage owned by the LX Museum. 
Cadastral cultural heritage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although it is a field of specialized 
technology, the surveying or the production of it is not done by specific individuals only, and that 
while the production is professional, there are many educational aspects in its use. Therefore, 
unlike other specialized museum collections that are classified based on the functional aspects of 
their production methods, intended use, and creators, the classification method for cadastral 
cultural artifacts should b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dastral tools and the outputs. This 
classification follows a three-tier stages with reference to the items in the Cultural Heritage 
Standard Management System. This classification aims at the effective use of knowledge by 
categorizing concepts and systematizing the subjects of data into a series of orders. A saf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environment for cadastral cultural heritage can be established, and 
academic and socio-cultural interpretation of the collection is possible by this classfication. 
Moreover, It is also expected to serve the basis for the national land information as wel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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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ing for the national land information  research, planning a exhibition, and the field of 
education in museum.

Keywords: Cadastral Cul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Classification System, Museum, LX 
museum

1. 머리말

문화유산1)은 역사와 전통의 고유성, 정체성, 생활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이다. 박물관에 

있어 소장품(소장한 문화유산)은 박물관의 기본 토대

이자, 각 기관의 고유 특성을 대표한다. 우리나라 박물

관은 유형의 문화시설인 문화자원으로『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국·공립 443관, 사립 365관, 

대학 105관으로 현재 913관 박물관이 등록되어있다. 

박물관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서 소장품의 분야와 수량 등의 기준으로 1종 종합박물

관, 전문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과 2종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

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 및 

예술관, 문화의 집으로 구분한다. 종합박물관 이외의 

등록 및 미등록 박물관의 소장유물은 대부분 주제별 

특성을 갖는 전문박물관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등록 박물관의 문화유산 관리 방법은 국

립중앙박물관 주관 하에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에 소장품을 등록 및 관리하도록 권장하여 통합·운영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소장품을 주제별·재질별로 분

류하여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보존은 물론 소장

품의 전산 관리 및 공유로 전시와 교육, 조사·연구 등

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주

제 분류가 시대적으로는 조선시대 이전 문화유산 위

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근·현대 문화유산 주제에 대

한 분류체계가 미흡하다. 실정이 이러하다 보니 대부

분 전문박물관의 성격을 갖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제

에 맞는 문화유산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등

록, 관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근·현대 자료 

및 각 전문 문화유산의 특성에 맞는 분류체계가 현실

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박물관의 소

장품을 보기가 어려운 여건상 주제에 맞는 문화유산

에 대한 분류체계의 연구가 세밀하게 진행되기는 어

려웠다.

본 연구는 유산을 보전하고 연구·활용하는데 기반

이 되고자 지적측량 분야의 문화유산 분류체계를 제

시하고자 한다. 제시된 분류체계를 통해 지적 문화유

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과 함께 근·현대 문화유산

의 주제별 분류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 대상

은 근대 측량의 시작이자 ‘지적’이란는 용어가 처음 사

용된 근대시기를2) 기점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LX국

토정보박물관에 소장된 지적 문화유산 소장품 3,400

점을 중심으로 지적 문화유산에 대한 분류체계를 제

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먼저 국내 소장품 분류체

계에 대한 연구현황을 살펴보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

스템 분류체계 기준과 주제별 전문박물관 분류체계 

연구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지적 유산에 

대한 연구현황을 보고 지적 문화유산 분류체계를 제

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2.1. 국내 소장품 분류체계 연구현황

국내 소장품에 대한 분류체계 연구는 국립중앙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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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와 전산화를 위해 데이

터 분류 체계 확립을 위한 표준화작업을 추진하면서

이다. 2001년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이 만들어진 시기

에 소장품의 기능과 관리, 시스템의 공학적 접근방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의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가 시

도 되었다. 2016년에는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업그

레이드한 클라우드 버전인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을 상용화하였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민속아카

이브 자료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민속 분야에 대한 

분류체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필요성으로 인

해 시스템을 만들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분류체계에 

대한 접근과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각 박물관 

소장품을 예전보다는 공개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대부

분 비공개로 보존하고 있는 열람 제한적이라는 한계

로 인해 문화유산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진척에는 여

전히 어려움이 있다. 

2.2. 전문박물관 소장품 분류체계 연구현황

전문박물관에 대한 소장품 분류체계의 시도는 2000

년대 초 시작되었다.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이 처음 만

들어진 시기에 옹기민속박물관과 쇳대박물관의 옹기

와 자물쇠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가 2003년에 이루어

졌다. 전문박물관에 대한 소장품 분류체계 연구현황

은 다음 Table 1과 같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분류시스

템에 대해 전문박물관의 문화유산 분류에 대한 실효

성 부족 및 필요성 언급하며 소장품을 중심으로 문화

유산 분류체계를 시도했다. 다음 장에서 각 분야별로 

제시한 분류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Table 1. Research Status of Classification Systems 
for Cultural Heritage Themes by Field

연도 문화유산 주제 분야

2003년
옹기(옹기민속박물관),
자물쇠(쇳대박물관)

2010년 공예

2012년 민속

2015년
근대 건축, 

불전사물 목어(木魚, 성보박물관)

2018년 산업, 천주교

2020년 철도(철도박물관)

3. 국내 전문박물관 분류체계 

3.1.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분류체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용도기능

을 의3), 식4), 주5), 산업생업6), 교통통신7), 전통과학8), 

보건의료9), 과학기술10), 미디어11), 기타자료12)로 구분

하고, 소장품 보존관리를 위해 재질별 분류와 연구·활

용을 위한 주제별 분류로 구분하였다. 

3.2. 전문박물관 분류체계

3.2.1. 옹기 문화유산

옹기민속박물관은 소장품 2,000여 점의 옹기를 용

도(기능)별로 분류하였다. 김혜경(2003)은 옹기의 분

류방식이 토기, 옹기, 민속 생활용품, 석조물, 작품, 해

외유물로 생활 용기의 용도(기능)에서 재질별 분류만 

되어있던 것을 건축 용재가 추가된 대분류로 재분류

하였다. 중분류는 생활 용기를 식기, 일상, 의식 용기

로, 건축 용재를 기와, 전(塼) 연가(煙家)로 중분류 한

다. 그리고 Table 2와 같이 소성 방법, 형태, 문양, 제작

기법에 따라 대, 중, 소분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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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Classification System for Onggi (Korean 
Earthenware) 

Source: Kim 2003. 

구분 대분류

기존
용도(기능)별 대분류
① 식품옹기 ② 생활옹기 ③ 의식용기 
④ 기타

제시

용도(기능)별 대분류
① 생활용기 ② 건축용기

용도(기능) 외 대분류
① 소성방법 ② 형태
③ 문양       ④ 제작기법

Table 2-2. Classification System for Onggi (Korean 
Earthenware) 

Source: Kim 2003. 

구분 중분류

기존
용도(기능)별 중분류
① 저장용, 제조용, 기타
② 실내생활, 운반용, 의약기, 굴뚝·연가, 기타

제시

용도(기능)별 중분류
① 식기, 일상용기, 의식용기 

용도(기능) 외 중분류
① 질그릇, 푸레독, 반옹기, 오지, 옹기
② 호형, 발형, 병형, 접시형
③ 성형후, 시유후, 기타      
④ 베개 타렴, 쳇바퀴 타렴, 치 타렴

Table 2-3. Classification System for Onggi (Korean 
Earthenware) 

Source: Kim 2003. 

구분 소분류

기존 용도(기능)별 소분류 없음

제시

용도(기능)별 소분류
① 저장용/제조용/조리용/식사용/기타, 

문방구/의약기구/ 오락 및 
생활기구/운반용기, 신앙생활 용기/민속 
및 궁중의식용/장사용

② 기와, 전, 연가

용도(기능) 외 소분류
③ 손띠 문, 근개띠문 , 목질띠 문, 압인 문, 

음각 문, 인화 문, 수화 문, 손띠변형 문, 
나뭇잎 붙이기

(대분류 ①, ②, ④의 소분류 없음)       

3.2.2. 자물쇠 문화유산

쇳대박물관은 2,000여 점 소장품 대다수가 자물쇠

이다. 김혜경(2003)은 Table 3과 같이 소장품 분류기

준을 주 소장품인 자물쇠의 다양한 형태와 문양적 특

징을 고려하여 형태별, 재질별, 문양별, 용도(사용처)

별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옹기 문화유산

이 기능을 대분류로 하고 문양을 소분류 한 분류방식

과는 차이를 보인다. 기능적 측면에서 자물쇠의 단일 

기능을 고려한 분류방식이지만 결국,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Table 3. Classification System for Locks
Source: Kim 200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형태

ㄷ자형, 원통형, 활대형, 
함박, 오면, 측면 오각, 
반달형, 북, 비밀, 선

-

물상형
물고기, 거북이, 용, 
죽절, 오리, 박쥐

뻗침=꺽쇠 거북, 약과, 동자

은혈
수파련, 보상화, 
봉수선화, 이화

재질 철, 황동, 백동, 주석, 은 -

문양

무문, 기하학문, 복합문 길사어문, 효제어문

문자문
당초문, 매화문, 
국화문, 모란문

식물문
봉황, 학, 용, 박쥐, 
물고기, 거북이

동물문

용도
(사용처)

사랑방 가구, 안방가구, 
부엌가구, 기타

-

3.2.3. 공예 문화유산

국가유산청은 공예를 유물(생활공예)과 무형문화

유산(공예기술)으로 구분하였다. 유물은 토도자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복식공예, 초고공예, 지공예, 옥석공

예, 화각장공예, 칠공예, 근대공예로 무형문화유산은 

도자공예, 금속공예, 목칠공예(초공예 포함), 섬유공

예, 피모공예, 지공예, 석공예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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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은 대분류에서 도자기, 금속, 나무, 

사직, 피모, 지, 석, 유리/보석, 토제, 골각패갑, 기타로 

재질에 따른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소장품

에서 공예를 재질별로 분류한 것이다. 

위주영(2010)은 공예의 분류기준으로 국립중앙박

물관 유물분류 표준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

화전자대전 사업의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여 무형문화

유산의 공예기술과 관련된 메타데이터 표준안을 도출

하였다. 공예기술 관련 메타데이터 표준안은 다음 

Table 4와 같다. CIMI13)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

표준 가운데 공통요소인 종목, 재질, 장르, 기능 보유

자와 용도, 이명, 유래, 주 생산지, 제작 단계, 설명, 기

법, 문화재 지정일자, 문화재 지정구분, 문화재 지정호

수, 멀티미디어, 출처, 집필자 등 17개 항목이다. 하지

만 표준안은 메타데이터 입력에 따른 기술적 입력기

준으로 공예 문화유산의 분류체계에 참고할 수는 있

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Table 4. Classification System for Crafts
Source: Joo 2010. 

CIMI 국립중앙박물관 공예기술 제시

명칭 명칭 종목

재질 재질 재질

작가 작가/제작처
기능보유자

과거/현재/ 전수조교

- 용도(기능)
용도, 이명, 유래, 주 

생산지, 제작단계, 설명

기술
공정

- 기법

- 문화재지정일자
문화재지정일자

(국가기정문화재 등록일)

3.2.4. 민속 문화유산

민속 유산의 민속분류기준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구 버전)에 민속품은 하나

의 범주만 적용되며, 용도(기능)에 대한 분류만 있다. 

김해희(2012)는 장르별 구분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민속 문화유산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분류는 대분

류 민속유물(민속유물 및 전승자료)에서 중분류로 생

업도구, 생활민예품, 목가구, 서화, 복식, 도자기, 기타

로 장르를 세분화하였다. 

3.2.5. 근대 건축 문화유산

근대 건축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이정수·양승희

(2015)는 먼저 근대 건축 문화유산은 한국십진분류법

(KDC)을 따르고 학문에서 미래 문화유산을 포괄하였

다. 근대 건축 등록관리 과정을 고려하고 국가유산청 

행정 시스템 분류 기반으로 박물관과 연계되어 호환

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신규등록 가능한 근대 건축 

문화유산을 고려한 분류기준으로 마련하였다.

위 기준을 토대로 대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 

한국표준산업분류, 정부기능분류법(BRM), 박물관 분

류체계 등 각 항목을 종합하여 정치·외교, 산업·경제, 

사회·생활, 문화·예술, 과학·기술, 군사·치안의 6개 

항목을 설정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예술을 문화 

예술로, 교육은 사회·생활로 분류한 방법에 따라서 근

대 건축을 의식주 대분류로 하고 종교분야를 근대 건

축으로, 문화유산 분류에서는 사회·생활 분야로 재분

류하였다. 중·소분류는 국가유산청 용도별 분류를 기

초로 건축법시행령 및 도시계획법에서 제시하는 용도 

기능별 중·소분류를 설정하였다.

3.2.6. 산업 문화유산

구본태(2018)는 산업 문화유산에 대해서 과학관, 역

사관, 기업박물관에 대한 분류를 언급하였다. 과학관

은 박물관의 소장품 분류기준(형태, 재질 등 물적 특성 

분류 방법) 보다는 과학관법에서 적용한 과학 분야별 

분류 방법을 사용였다. 국내 동산문화재에 속하는 산

업유산의 공공적인 분류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 일반적으로 역사관 소장품은 국가유산청의 분류

기준이 존재하지만 산업유산의 경우 이러한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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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산업 문화유산 분류기준에 대해 문화유산표준

관리시스템의 용도(기능)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처럼 

박물관에서 별도로 주제별 분류체계 병용해서 사용하

는 혼용 방법을 제시하였다.

3.2.7. 천주교 문화유산

천주교 문화유산에 대한 분류체계는 김정신(2013)

과 김성태(2018)에 의해 시도 되었다. 분류기준은 대

분류 체계는 중앙정부 기능분류체계(BRM)를 모델로 

하며, 국제적인 분류체계와 범위 등과 연계될 수 있도

록 한다. 또한 기존의 국공립 및 사립 박물관의 유물분

류체계와 연계되도록 한다.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분

류 용어 사용과 동산 문화유산에 대한 정의는 공감될 

수 있어야 하며 대, 중, 소분류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는 기준으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Table 5와 같이 대분류는 정치외교, 산업경제, 사회생

활, 교육예술, 과학기술, 군사치안으로 분류, 중분류와 

세분류는 기능별로 구분하고 장르별/유형별을 세세

분류로 하였다.

Table 5. Major and Subcategories of Catholic 
Cultural Heritage

Source: Kim 2018. 

대분류 중분류

정치외교
법제/정치/외교/행정/대한제국/식민지/

민주화/남북문제

산업경제
전통산업/제조·에너지/상업·금융/

건설환경

사회생활
의/식/주/의례생활/사회신분/교통통신/

체육/방재/종교

교육예술
학교교육/사회교육/문학/시각예술/

공연예술/디자인/대중문화

과학기술
우주과학/지리·지구과학/의료/인쇄/

전자기술

군사치안
근력무기/화약무기/장비/기치·표식/

한국전쟁/해외파병/치안

3.2.8. 기타

이외 김보람(2015)은 성보박물관 소장품의 불전사

물 목어(木魚)에 대해, 최은미(2020)는 철도박물관의 

소장품 분류에 대해서 접근하였지만, 구체적인 분류

체계를 제시하기보다는 실효성 부족 및 필요성만을 

언급하였다. 문화유산 이외에도 자연유산, 무형유산

에서도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자연유산은 

신다솜(2019)이 자연사박물관, 무형유산은 정명철·

이상영·김미희(2014) 농촌 무형유산에 대해 분류체

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유산 등록 

분류 시스템인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은 주로 조선

시대 이전 시기의 문화유산 분류로 설정되어 있다. 따

라서 전문박물관은 대부분 주제별 특성을 지닌 근·현

대시기의 소장품으로 시스템에 분류·등록하기는 어

려웠고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2000년대 초 전문

박물관의 분류체계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지적 

문화유산 또한 주제별 특성과 대부분의 시기가 근·현

대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근·현대 분류체계를 시도했

던 타 전문박물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출하고자 하

였다.

4. 지적 문화유산 분류체계 정립 방안 

4.1. 지적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현황

지적 문화유산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에 측

량장비의 종류와 변천사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

었다. 지적 분야에 관한 연구는 토지 정책, 기술에 관

한 실험과 분석이 대부분이며 일부 지적제도, 지적교

육, 지적법, 지적 행정조직 등 문화유산 분류체계 시 

참고 가능한 관련 연구도 있었다.

지적 문화유산과 직접적 연구인 지적측량 장비에 

대해서 김추윤(2004)은 삼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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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측량장비의 종류와 변천사를, 최윤수·송영준

(2006)은 조선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용한 측량기기를 

중점으로 종류를 분류함으로써 지적 문화유산에 대한 

지적 측량장비의 종류와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문화유산으로서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분류는 없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4.2. 지적 문화유산 분류체계 제시

근·현대 문화유산의 경우 종합적인 분류체계가 정

립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국내 몇몇 전문박물관에서 

시도되어왔다. 그러나 옹기 문화유산의 대분류(기능

별 분류)와 자물쇠 문화유산의 대분류기준이 맞지 않

았다. 이것은 자물쇠의 특성상 단일 기능이기 때문으

로 보이나 결국 통일된 기준은 아니었다. 공예 문화유

산의 경우 재질에 따른 분류에 그쳤으며, 민속 문화유

산은 중분류에 기능과 재질이 혼재되어 있었다. 근대 

건축 문화유산은 의식주를 대분류로 용도 기능을 중, 

소분류로 제시하여 앞의 다른 문화유산의 분류기준과

는 상이하였다. 산업 문화유산은 용도(기능)과 주제별 

분류를 하였고 천주교 문화유산은 도서의 분류체계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각 전문 분야별 주제가 아닌 근·현대 문화유산을 종

합하여 볼 수 있는 분류가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

일 분류더라도 대, 중, 소로 분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각 분류방식은 혼재되거나 중복되지 않아야 한

다. 

분류 방법은 옹기, 자물쇠, 민속은 용도(기능), 문양, 

제작기법, 형태, 재질로 하나의 유물이 만들어진 과정

과 사용 의도로 분류하였다. 근대 건축은 의식주-근대

건축-사회·생활-용도(기능)별로, 산업은 용도(기능)

으로 분류하였다. 공예는 공예를 만드는 인물의 기능 

보유자, 천주교는 도서 분류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분류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지적 문화유산

은 기술적인 전문 분야이며, 제작 인물을 특정하지 않

는다는 점, 장비 제작이 아닌 장비로 산출된 결과물이 

더 중요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지적 문화유산 분류체계를 도출하기 위해서 민속아

카이브와 근·현대 문화유산의 분류체계를 시도한 이

전 연구자료를 검토하고, 근·현대 문화유산을 주요 소

장품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등록 방법에 대해 

담당 학예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받은 결

과 통일된 기준은 없었다. 따라서 앞서 시도한 근·현

대 분류에서 지적 문화유산과 유사한 산업 문화유산

의 분류체계 분류방식을 참고하여 문화유산표준관리

시스템의 용도/기능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주제별 

분류체계를 병용하는 사용하는 방법을 따랐다.

대한민국 지적측량의 역사를 증거하는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기준 정립을 정립하고자, 한국국토정

보공사의 LX국토정보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지적 문화유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류체계

를 Table 6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소장품의 수량이 

많은 비율은 장비, 문서, 지적공부 순서로 대부분 측량

에 사용한 장비와 지적공부와 관련된 자료이다. 분류 

방법은 대분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항목을 참

고한 중분류 그리고 종류별 소분류의 3단계로 구분하

였다.

Table  6. Classification System for Cadastral Cultural 
Heritage

1단계
(대분류)

2단계
(중분류)

3단계
(소분류)

전
문

교
육

고유물 고문서, 지도

지적공부
지적공부, 임야조사, 토지조사 

관련 대장, 도면,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부속서류 등

장  비 측량장비, 제도장비

문서 및 
인쇄물

도서, 정기간행물, 문서, 인쇄물, 
전단, 홍보물, 증서

사진 및 
영상물

사진, 슬라이드, 앨범, 필름, 
디지털 파일(이미지, 영상, 음원)

기념물 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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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수량은 국립민속박물관(2016)『민속아카

이브 자료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독립하여 기능하

는 개체의 수의 주수량과 자료를 파악하는 세부적인 

수량인 부수량으로 구분하였다. Table 7과 같이 기능

에 따른 수량과 보고를 위한 주수량 및 담당자의 관리

를 위한 부수량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수량의 구분

은 데이터 입력값으로 소장품 관리상의 편의를 도모

하였다.

Table  7. The criteria for quantifying Cadastral 
cultural heritage

명칭 정의(자료의 단위) 비고

건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소장품 하나의 단위

점
독립되어서 기능하는 

최소 단위
거의 대부분의 
자료에 적용

쌍
두 개가 같이 하나로 

기능하는 단위
귀걸이 1건 

1쌍(부수량 2점)

조
여러 개가 하나의 세트 

단위
인형 1건 1조
(부수량 2점)

벌
두 개가 같이 하나로 

기능하는 단위

작업복 1건 1벌
(부수량 2점)

수저와 젓가락 1건 
1벌(부수량 3점)

켤레
두 개가 같이 하나로 

기능하는 단위
신발 1건 

1켤레(부수량 2점)

짝

두 개가 하나로 기능하는 
자료 중 하나가 

손실되었을 때 사용하는 
단위

양말 1건 1짝

위에서 제시한 지적 문화유산 분류법을 적용하면 

다음 Table 8의 예시와 같다.

Table 8. Examples of the Application of Cadastral 
Cultural Heritage by Type

종 류 수 량

중분류 예시 주 부

고유물 지도 1건 1점 .

지적공부 토지조사부 1건 1점 68쪽

장비 제도기 세트 1건 1세트 8점

문서 및 인쇄물 신청서 1건 1점 .

사진 및 영상물 사진첩 1건 1점 100장

기념물 기념패 1건 1점 2점

분류는 개념을 범주화하고 자료의 주제를 일련의 

순서로 구분하여 체계화하는 것으로 지식의 효과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은 전문적인 기술 분야이

면서도 특정 인물만이 지적을 측량하거나 결과물을 

제작하지 않는다는 점과 지적 문화유산은 제작에는 

전문적, 사용에는 교육적 측면이 많다는 점을 특징으

로 한다. 타 박물관 소장품이 제작 방법과 사용 의도, 

제작자 등 용도의 기능적인 측면과는 다른 면에서 대

분류를 전문, 교육으로 구분하고 중분류에서는 지적 

사용품과 산출물에 따른 특성별 구분하였다. 

5. 맺음말

문화자원을 활성화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 기본

은 문화유산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문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분류 방법과 지적 문화유산에 대해서 살

펴보았다. 국내 근·현대 문화유산 전문 분야별 분류체

계의 경우 옹기, 자물쇠, 민속, 근대 건축, 산업, 천주교 

등의 시도는 이루어졌으나 일부 연구자료만 검토하거

나 분류체계를 모호하게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정보의 지적 문화유산에 대한 

분류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

구 방법은 전문박물관의 문화유산에 대한 향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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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및 연구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지적 문화

유산 분류체계 정립은 문화유산의 학문과 산업 그리

고 행정을 연계하여 포괄할 수 있게 된다. 국외의 주제

별 전문 분야의 분류와 지적 문화유산에 대한 분류 방

법에 대한 사례는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직·간접

적으로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관리 환경 구축과 문화

유산에 대한 학술적ㆍ사회문화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

고 지적 문화유산의 특성을 보여주고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지적 문화유산 분류체계는 연구자료 검

색, 기획, 교육 자료 등 박물관뿐만 아니라 국토정보의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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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문화자원을 활성화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 기본은 국가유산(문화재)으로 국가유산에서 문화유
산은 역사와 전통의 고유성, 정체성, 생활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이다. 박물관의 경우 
소장품(소장한 문화유산)이 그 기관에 대한 고유 특성을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문화유산을 학문, 산
업, 행정에 연계하여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박물관 소장품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사
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근·현대 유산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시스템의 주제 분류 편년이 조
선시대 이전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국토정보에 맞는 문화유산 분류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적’ 용어가 처음 사용된 근대를 기점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LX국토정보박물관에 
소장된 지적 문화유산 소장품을 중심으로 지적 문화유산에 대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지적 문화
유산은 전문적인 기술 분야이면서도 특정 인물만이 지적을 측량하거나 결과물을 제작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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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제작에는 전문적이면서도 사용 시 교육적 측면이 많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다른 전문
박물관 소장품이 제작 방법과 사용 의도, 제작자 등 용도의 기능적인 측면으로 분류한 것과는 다르게 
분류 방법을 지적 사용품과 산출물에 따른 특성별 구분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항목을 참고
하여 대, 중, 소의 3단계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개념을 범주화하고 자료의 주제를 일련의 순서
로 구분하여 체계화하는 것으로 지식의 효과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직접적으로는 지적 문화유
산의 안전한 보존관리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활용도에서는 소장품에 대한 학술적·사회문화적 해
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국토정보 연구 자료 검색, 전시 기획, 교육 자료 등 박물관뿐만 아니라 국토
정보 분야에서 다양한 문화자원 콘텐츠 활용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지적문화유산, 문화유산, 분류체계, 박물관, LX국토정보박물관 




